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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시작한 지 잊그제 같은 데 벌써 그 절반의 문 

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 

습니다. 이 음성에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뭇으로 순종 

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일과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끈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셨습니 

다. 따라서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들고 보혜사 

성령님(요 14:26)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 아주 미세한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고， 모래 한 알 

이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죄악의 알갱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 

습니다. 또한 복음보다 세상을 더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매순 

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오 

직 성령충만함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l휠휠필품윌톨 

7월(푸엄) 여름계절악교 교사강습회(12:1이 찌18자 CMTαj)(잔앙예배 후) 

10월(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후) 

14일(주일) 쩌18자 CMTOO(잔앙예배 후) 

19일(금) 2009년 찌12차 정지기룬련(금요잔앙집회 시) 

24월(수) 층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예배 부， 여전도회) 

27일(토) 증릭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28일(주일) 쩌13자 막습 및 세례식 

1989년 3월 4일 창간 2009년 5월 31 일 

생명의 말씀 (금요잔양집회) 

인간이 가쳐 있게 여기는 고행 

자기의 죄를속죄 받기 위한고행은어떠한것일까?많은그리스도인들중에는회개를고행으로 여기는자 

들이 많다. 고행은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동}는 인간의 노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정당성， 의로 

움，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고행의 목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는 행위이대롬 3:23). 회개 

는고행이 아니다. 혹독한고행을겪었을지라도진정한회개 없이는예수님이 주시는은혜를받지 못한다{요 

15:5 ; 엠 3:17~1어.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자존심이 모든문제의 근본이라는 것 

을 도무지 깨달을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소망의 근거로 갖고 있는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볼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쟁명에 이르는 회개 를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 

다. 진정한 회개는 쟁명 얻는 회개 이대행 11:18). 

‘생명 얻는 회개 는 고행의 길로부터 순수하게 돌아서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회개해야 한다{렘 17:9). 우리는지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해+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지 모를거 

야!내죄때문에얼마나밤마다베개를적시며우는지당신은모를거야1"라고기도한다. 그러나이기도는절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의 삶을 독립적인 삶으로 영위하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 독립적인 삶을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스스로자립해서 살수 있도록충분한은혜를달라고요구하는교만한기도이다. 이들은하늘로부터 내 

리시는， 항상흐르는 생명수를원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필요로하지도않은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을 간구할 때까지도 자신의 옹갖 것으로 열정을 다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힘써 

일해야만한다.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뭇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 자의적인 숭배에 자신을 주게 

될 것이대골 2:20~23). 종교적인 예식에 자주 참석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까지도 채찍으로 때릴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물론 주일학교 교사나 교역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한 가지 목적은 자신 

의 죄책감， 죄로 상한 심령을 보쟁}기 위함이다. 특히 신벼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양철혜선， Ze띠 

에 빠지기 쉽다. 이는자기를낮추며 겸손으로육신을엄하게 쳐서 숙련시키는것이 기본사상으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 허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뿐임을 알기 때문이대롬 8:2에. 이제 자신의 죄로 

가득한 행함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골 3:1~4). 이것이 회개의 핵심 

이대고전 2:2， 5) . 

이λ}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울며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나라의 부흥을 걱정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 

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굳어져 있었고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 

조물에게 돌렸다{롬 1:21~23. 3:23).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게 됨으로 그의 가슴이 찢어질 때에 그는 자신은 

“죽게 되었다 "고 소리쳤다{사 6:5). 그의 눈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게 되었다. 

이로써 이λ}야는죽어야 하는 회개의 핵심을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든 것 

이다. 반면에 고행은 인간이 보는 것과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에 초점을두고 있다. 이 교만함， 이 엄청난자존 

심이 자기 자신을불쌍하게 느끼는자기연민으로 이꿀고가며 하나님을저주하는데까지 나간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논쟁을 멈추자. 오직 복음에 순종하여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맡기재롬 3:24~28).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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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Next Su빼 

YOURBODY 

(l9)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20) F or you have been bought with a price: ther때re glor.찌 God in your body. 

(lCorinthians 6:19-20) 

Peo빼vest a lot of time. m뼈lon밍떼e아y， a히nd co 

and main마1πt떠alnlrπIn빙9 their bod ies. They bathe and brush the밍iηr teeth 

r밍egαu미j끼la하r끼Iy ’ some even !ake two showers a day. They develop their minds 

through various instruction; some even study the Bible. Exercise and 

healthy eating are big items on the to-do list because most folks want to 

look and feel good . People frequently cut their hair and nails, and shop for 

clothes . When some part of their bodies doesn’ t work quite right, they try 

real hard to fi x it. Everyone has concern over their bodies, but did you 

know that Christians have another dimension in caring for their bodies?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e day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something miraculous happened to your 

body! Before you became a Christian , your bodywas built on tradition , 

intellectualism, and humanism. Your consciousness centered on earthly 

things . The minute you became a child of God , the Holy Spirit came 

inside your body. Paul says in verse 19,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Do you really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lives inside your body? Does knowing that your body is no longer 

your own make you happy or sad? Too many of today ’s professing 

Christians walk around this earth proclaiming how great they are by 

constantly referencing “ 1" . They think their bodies are their own . The 

Bible clearly says that your body is not your own . Do yo 니 agree or 

disagree? Think about this seriously. Do you really believe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and that its purpose is to give you life? If yes, then 

you should agree, obey, and be really happy. 2Corinthians 5: 16~ 18 says, 

"Therefore from now on we recognize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have known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 yet now we 

know Him in this way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 new things have 

come. Now all these things are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Christians 

don ’t distinguish people by the way they look. God makes Christians 

better people through Jesus Christ. He changes their very nature and 

makes them a new kind of human being. A true Christian is caref비 where 

their bodies go and what their bodies ' do . A true Christian is 

conscientious about what their bo 

they do whatever the Holy Spirit does and they go wherever the Holy 

Spirit leads. Galatians 3:5 reminds us, “ So then, does He who provides 

you with the Spirit and works miracles among you, do 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In other words, the Christian life is a 

life of faith . New creatures live by faith . Jesus Christ promised that the 

Holy Spirit would come to you and teach you everything, so that all you 

need to do is follow. He said,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 id to you"(Jn . 14:26) . People always want 

what they think, b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a believer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want what God thinks. My dear friend, please pray 

and ask the Holy Spirit to give you wisdom and power. He is always 

available because He lives in you. Please practice your faith and let your 

words, actions, and thoughts be of the Holy Spirit. Start looking at His 

vlewpomt, not your own. 

The purpose of the Holy Spirit is to glorify God in His temple . Today’s 

Bible verse says, “ For you have been bought with a price ;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1 Cor. 6:20) . God created you for His glory. The 

purpose of your life is to glorify God. Look at how Stephen left this earth , 

"But being full of the Holy Spirit, he gazed intently in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he 

said, 'Behold, 1 see the heavens opened up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But they cried out with a loud voice , and 

covered their ears and rushed at him with one impulse. When they had 

driven him out of the city, they began stoning him; and the witnesses laid 

aside their robe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 l. They went on 

stoning Stephen as he called on the Lord and said, ’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 Then falling on his knees,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 Having said this, he fell asleep"(Acts 

7 : 55~60) . Stephen glorified God in giving his life. Even though he was 

dying, he still glorified God. When people suffer personal harm, they 

usually run or try to hurt their attacker, but Stephen was different 

because the Holy Spirit was in him. Paul glorified God in his beatings and 

stoning, just as John the Baptist suffered as a prisoner unto death . My 

dear friend, God can receive and give glory through your body with the 

Holy Spiri t. Please surrender your body to the Lord and glorify G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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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음주일셜교 l 

너헥 몸은 

(19)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롤라라 

(고련도전서 6:19-20)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씻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목욕을 하고 잇솔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은 하루에 두 번씩 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 정신적인 면 

도 계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운동과 건강식은 요즘 

관심을 꿀고 있는 최대 아이템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고 기분 좋은 것을 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머리와 손톱 

을 손질하고 옷을 고르러 옷가게에 갑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으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 

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의 몽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 

세주로 영접한 그 날， 불가사의한 일이 여러분의 몸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이 되기 전 여러분의 몸은 전통과 지성 인본주의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었습 

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세상적인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 

녀가 된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바울은 본문 19절에 

서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나라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자신의 것이 아니라는사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아니면 도리어 

슬프게 합니까?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 

이 나’를 언급하면서자신들이 얼마나위대한가를과시하며돌아다닙니다. 성 

경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1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변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 

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여러 

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은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며 정말로 가뻐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16~1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 

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 

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 

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 

드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주의를 기 

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무엇에 골몰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 

는지에 대해 정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 

이 성령의 전임을깨달으십시오.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은 그의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자신 

의 비전이나 욕망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17~18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살고 성 

령에 의해 걷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으며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원인입 

갱성관옥사 

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 

한 일정한 규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 

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 

으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 : 5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 

고 믿음에서냐 다시 빨”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따라 

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 

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회에게 말한 모든 것 

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 

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하시 

는것을원하도록만드십니다. 사랑하는여러분 지혜와능력을주시도록성령 

께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이 성령의 것이 되기 

를 원합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닌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십 

시오. 

성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의 목적은 그분의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 

경 본문은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20).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셨 

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나다.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 

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하는 청년의 발앞에 두니라그들이 돌로 스 

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 

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5~60).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 

니다. 사람들은 해를 당하면 보통 달아나거나 맞서서 싸우기 마련인데 스데반 

은 달랐습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 

지 감옥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바울은 매를 맞고 돌에 맞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통 

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일상생활의 매순간 

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 6:17). 

누가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 

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성령 

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

성령을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원한 인치심으로 여러 

분의 영혼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세례와 회심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옹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자라기 

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 

분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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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륙풀 감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 

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은 마지막 날 큰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막 13: 26~27).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이 

주의하라쩨어 았으라 

(1 3:28-37) 

얼마 남지 않았음을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것만을 믿겠다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인간의 

학문으로 검증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천지는 없어 

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13:31).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피조물은 절대로 없다(막 13:32).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있다면 주의하여 깨어 있는 것이다(막 13:33).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 

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마 5:44~45 ， 48 ; 녹 6:35~36).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막 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 

13:28~29). 마지막 때에 온갖 거짓이 난무하며 참 신자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11: 27).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녹 10:22 ; 막 

이러한 거짓에 미혹당하거나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도 길이 14:36).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막 13:34~35).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 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막 13:36). 

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약 5 : 8~9).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때에 관해 자신이 말한 모든 일이 일 

어날 것이며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막 9:1, 13:30).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말세에 일 

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벤후 3:7~10)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아직 말 

세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막 13:10). 특히 말세에 일어날 희한한 정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 

다. 인간의 가치와 학문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탑승권을 가져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믿는 승객처럼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우리는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진 

실로 믿지 않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일부 말씀만을 이용하려는 죄성 때문이다. 예 

수님이 승천하는모습을 보고 천사의 말을들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중에 그 말씀 

을 믿었던 사람들은 일백이십 명뿐이었다(행 1:15).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진실로 믿는가? 세상의 문화와 학문 이성과 논리에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으로는 창조와 은총의 섭리를 절대로 알 수 없다. 말세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 

는이 말은모든사람에게 하는말이니라?' (막 13:37). 아벤.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상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계획하섬 

나에게 선교는， 내 맘 한 편에 나 자신도 찾지 못하는 수줍은 곳에 숨어있는 

단어였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선교지로 보내주셨다. 왜 주님은 한없이 나약 

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여 보내셨는지 처음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선 

교를 준비하는 동안 나를 더욱 주님 요빼서 강하고 강건하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셨고， 내가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지를 일깨워 주셨다.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청년1부 팀을 만드셨다. 주님은 그렇게 다 계획하고 이루셨다. 선교지에 도착해 

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부끄러움도 있었고 준비했던 것처럼 쉽지묘띈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 

이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특히 비록 보이는 내 몸이 그들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내 마음의 더러움과 죄 

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은 이런 내 연 

약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어눌한 내 입에서 나오는 선교언어들을 그들이 조금 

씩 알아듣게 해 주셨다. 어린이들이 모든 선교언어들을 한 단어씩 따라 말하고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느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내 입에선 감사의 기도가 넘쳤다. “이 부족하 

고 연CR받 저를 통해서 이 영흔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들을 주님 계획하심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옵소서 

한 어린 0에가 기억난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전도지를 빼앗고 아 

이를 집으로 들여보내자 0에의 몸짓과 눈에서 억지로 들어가야만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o에가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여서 철문사이에 꽂아둔 전도지를 

가져가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몰래 전도지를 가지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 

의 사역이 끝나면 다른 땅으로 이동하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다시 불러모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놓지 마세요. 주 

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난 괜한 조급한 마음과 얄 

은믿음을보였다. 

8박 9일의 선교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밤 서로가 느끼고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 

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느끼며 정말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주님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주님의 땅 

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인생에 가장 인상 갚었던 8박 9일. 그리고 내게 

보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계획하심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 

을주님께 드린다. 

백재욱(정년 1부) 

이번 주에 출빌짜는 선교팀 (3개 팀) 

장
 
-
셉
 
광
 

때
 

‘ 

-
밍
디
 

천
。
 

티
디
 -
「
}
’

키
口
 m” 

-
E며
 

티
디
 
티
디
 

E
口:f 

「f

「
r

교
 

교
 

교
 

1 

3 

5 

쉬
 

묘
케
 

이
린
 

멜
 

m 

끼
 

댐
-
뭘
 

면재 시역 중민 선교팀 (2개 팀) 

이인숙 

최진성 

기 간 

5월 25일(월) - 6월 2일(화) 

5월 25일(월) - 6월 3일(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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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예수 내가 알기 전 

중학교 입학식 날， 강당 중S에 걸려있는 초상화 속의 한 외국인을 바라보며 ‘과 
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렇게 사진 속의 예수님을 이 세 

S때l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또한 나누어준 악보가 학교 교가인 줄 알고 

열심히 합창 연습을 하였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노래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였던 것이다 이렇게 입학식 
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얘야， 네 몸은 비록 하나님께 가 있지만 

마음만은 부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나도 “그렇게 할 것이니 걱 

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누가 알겠나?’ 부모님 

과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몰랐 

던 내게 다가오고 계셨다. 채플 시간의 짧은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 

나고 있었다. 하지만 고3이 되어 수험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은 점점 잊 

혀져갔다. 

이처럼 탕자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내를 통해 충현교회로 인도하 

셨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료띨 점차 알0까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랜 불 

교신자였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의 인생을 뒤돌아 

볼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깨닫는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 

이다. 이제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 

며 주님묘띨 쫓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해 본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요k거l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백남저I (집사， 7교구) 

구원을 베풀어 추신 예수님 ,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추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는 믿음 

성경을 암솜하도록 권유받고 나서 ‘과연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암송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사무실 업무뿐 아니라 일상적인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시절 학교 수업 시죠써1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리속에 떠오르곤 했 

다. 암기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 시절은 나에 

게 이미 오륙십 년 전의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망설이다간 시간만 흘러갈 뿐 될 일 

이 아니었다. 시간은 이미 하루가 지났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성경을 대화하는 마음의 자세로 암기하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지기 시 

작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짧은 시죠k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랄 뿐이다. 하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달란트를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라 믿는다.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나서부터는 어디를 가 

든지 속으로 조용히 반복해서 암송을 하며 다니다 보니 시간이 빨리 흘러가 피곤한 

줄 모르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 길을 다니다 보면 피곤하고 지루하고 답답하 

며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온전히 소망할 뿐이다; 아멘. 

나성잔(집사， 19교구) 

오랜 세월 암으로 투병하시던 시댁의 형님이 주님의 품으로 가신 지 꼭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내가 만나 결흔한 신랑의 시댁은 신료L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었다. 식구 중 몇몇은 어혔을 때 가끔 교회 문 

턱을 지나다녔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런 나에 

게 시댁의 생활풍습은 너무나 많은 기도제목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예수 

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던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난 사 

건이 생겼다. 큰동서가 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처음 수술을 하여 치료가 되 

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은 재발하여 온 집요뻐l 어둠의 그늘이 드리 

웠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큰동서와 가족들은 오로지 세상적인 치료에만 매 

달렸다. 

그 후 주님께서는 나와 신료떨 통해 큰동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큰동서와 가족들은 주님의 인도로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새가족 

부를 마치며 큰동서와 시아주버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정말 기쁘 

다고 하셨을 때， 내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밀려왔다. 흐탑을 

받고 세례를 마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향한 큰동서 부부의 

믿음은 날로 자랐다. 하지만 큰동서의 암은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주님， 제발 큰동서의 암을 고쳐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고쳐 주심 

을 많은 사료뜩흙11게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나와 신랑 

은 주님 앞에 열흘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는 도무지 응답이 없으셨다. 교구에서도 심방과 중보기도를 하여 주시던 지 

난해 4월 하순， 금요찬양집회를 마친 늦은 밤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 

도 속에 큰동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시댁의 온 가족이 큰 슬픔에 잠겨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교회의 많은 성도 

님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보고 시부모님께서 주님을 효t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시던 두 분의 입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말씀이 나오게 하셨고，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던 두 

분이 큰동서가 주님의 품으로 간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작은동서 가족은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큰 동서를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낸 시아주버님의 주님을 향한 믿음 또한 더욱 

강하게 자라 지금은 더욱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신다. 큰동서를 먼 

저 떠나 보낸 지 1년이 지난 지금， 슬픔을 이기고 그 속에서 시댁의 온 식구 

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 

전지희(집사， 21교구) 



주만흥헌 저11048호 

림 l 수와합휠 

오흩톨 엉톨강밑 

성령으로 살면(갈라디아서 5:25-26)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정옥과 탐심을 십자기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 

람이다(갈 5:24-25),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려 서로 다투거나 미 

워하지 않는다(갈 5:26), 대신에 질서와 조화가 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참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 

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신령한 예배와 경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요 

4:23-24).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자를 찾으신다. 바로 성령의 사 

람을 찾으신다. 사도 요효띈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계 1:10,11 ), 세상으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 성 

령의 사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 하늘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사건과 미래 

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 사도 요효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계 4: 1,2), 이 놀라운 하늘과 

미래의 일을 바울도 보았다. 당시의 바울은 돌에 온 몸을 맞아 고통을 호소할 수밖 

에 없는 상홀에었지만 정작 그는 고통이 아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했던 것이 

다(고후 12: 2- 4).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뒤 성령의 사람이 

되어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놀라운 일을 전하였다(녹 24: 35), 성령의 사람1l}이 
하늘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에스젤 선 

지자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겔 37:3,4,9,10),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런데 악한 사료l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도적질한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 십자가에만 집중하자(행 

20:23,24).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신다(시 46:1-3) , 성령의 사람묘L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있다. 

성렁님이 거하심을 간증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심을 죠단증한다. 따라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 8:9). 성령묘에 죄로 물들어 소망 없 

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이 거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다(고전 3:16- 17),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행 6:3 : 고전 2: 4). 이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 

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엽 6: 18 : 

유 :20),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거하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살면 !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늘 

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성령님의 거하심 

을 간증하게 된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정욕을 십자 

기에 못 박아야 한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자. 성령으로 살자!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수확칼렴밍 샤도신껑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녁 마리아에케 냐시고” 

사도신경의 액심은 예수님이다 .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안 신앙을 

고맥아게 된다 . 예수 님 은 인류구원을 위안 유일안 방법이었다(앵 4 : 12 ) 

그래서 하나니으 예수니을 와저마 이가이 되게 아셔다 아 여이 ( 마 1: 1b) 
’ 2 L L L 

. 의 아기로 예수 님 은 비 선안 말구유에서 태어나섰다 

1 ，이는 2, 성령으로 

m 

마가의 다략방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다(녹 22 :12- 13), 특히 오순절날 제 
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던 곳 

이고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예루살렘성에는 동 

문， 서문， 남문， 미문 등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 

은 시온 문으로 빠져나와 100미터쯤 시온산 언덕에 2층 석조 

건물의 돌계1(f을 올라가면 약 70 - 80평 정도 되는 곳이었다. 

마가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최후의 만효멸 하 

게 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과 함께 모여 

10일 동안 지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던 그 당시의 상홍변 어떠했는가? 그 

리스도인을 흔t한 당시 험악한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준 마가의 행동은 담대한 믿음의 결정이었 

다. 마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도 

각오했던 것이다. 마가는 특히 외삼촌인 바나바에게서 많은 영 

홍t을 받고 신앙이 성숙해졌으며， 사도 베드로를 따르며 복음을 

전했다(뱀전 5: 13), 나중에 외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바울 사도 

와 함께 선교활동에 힘썼다(행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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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계되었습니다 이제 에수님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 만 가 

지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두 세계를 살면서 마음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며， 또 육신으 

로는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운 죄의 모습밖에는 볼 것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 

느 날 돌발성 난청과 대상포진， 어지럼증과 같이 원인도 모르는 질병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넘어 

지고 쓰러지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지나간 날들의 삶이 떠오르면서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영흔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료떨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 

는 죄인 중의 죄인임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요k게 있으면 새로운 피조 

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 17). 

i 나는 죄 지은 계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믿지 않는 것 
자제가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 그 죄는 에수 그러 

스도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서갔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 

며 우리가족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성경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도제목입 니다. (，어앙순) 

i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오뻐| 있는 문제들이 주님 
오에|서 지유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족 모두 믿 

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낌l수진) 
이제는 저의 옛 사람을 십자가어l 다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요k게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제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어 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옵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 

면서 매순간 순간 성령의 인도훌k을 받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 

라끼요 1:14),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의 말씀 

을 늘 사모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 

기를원합니다. 

71 ，̂ ζ: 
C그 O ~ 

(권사， 1 3교구) 

부족한 저에게 맡겨 주신 귀한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주님 

의 재림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i 앙육기간을 통해 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 
게 되었습니다 . 여|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 이 

제 에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김소진) 

• 전에 다른 교호|에 다녔는데 잔OJôf는 방법도， 기도하 

는 대상도， 안 마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이처| 에수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을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도하는 주의 정지기가 되도록 

은혀|를 구압니다. (하순잉) 

CJ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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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그리스도 에수 성경속의 

모세가 두드린 반석 ，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목자 

그 책 (The Böok)의 어디를 열든지 

나의 주님의 열굴이 보이예 

성경의 어느 곳을 보아도 주님 (Lord) 이 보이예 

그는 성경의 주제이며 그 잭 (The Book)의 중심이요， 심장일세 

그는 샤론의 장미요， 그는 아름다운 백합이니 

성경의 어느 곳을 열든지 

그 책 (The Book)의 주닝이 거기 계시네 그는 여인의 후손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구세주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들의 냉소의 배척을 받으셨예 

그의 은예와 아름다움의 겉옷을 당당한 아론이 입었예 

하지만 그는 영원한 대째사장이시니 

이는 그가 멜기셰댁임일셰 

그는 그 책 (The Book)의 첫머리에서 땅에 영체를 부여하셨고 

그는 안식의 방주로서 폭풍의 에용을 이겨내며 

사막의 불타는 멸기나무요 아론의 지팡이의 짝이니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이 보이예 영원한 영광의 주남， 요한과 사도가 본 그 분일채 

황금도시의 빛 ，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외 어린 양 

얀밤중에 오시는 신랑， 처녀들이 그를홉 많다예 

성경 어디를 열든지 거기에 나의 주닝이활빼 
모리아산의 수앙， 땅에서 야늘로 이르는 사다리 

창문애 매달린 붉은 줄， 그리고 높이 들린 농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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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입 

1 권사회찬앙연습 
일시 . 매주일(6월 7일까지) 15:00 
장소 ‘갈렬리흘 

2 집사회찬양연습 

일시 · 매주일(6월 1 4일까지) 15:20 
장소 제1교육관 307호 

톨 서| 

1 심의숙 은퇴권사(J2교구 정릉2구역) 1 
1 6일 별세 ， 18일 장려1 

2 김인순 타교성도(한정회 권사의 모친 
이인원 안수집사의 장모， 24교구 언남 

구역) 1 1 9일 별세 ， 2 1 일 장혜 

3, 이증희 성도(9교구 자양4구역， 이소규 

권사의 모친 ‘ 깅중선 장로의 장모) 1 24 
일별세 ， 26일장혜 

4 이묘영 성도(권회구 성도의 모친 백근 
순 집사의 시모， 1 9교구 성현2구역) 1 
25일 별세 ， 27일 장헤 

5 권오흥 타교장로(권얘란 집사의 부친 , 

2009년 찌18차 CMTC 

임동재 집사의 장인 ， 20교구 가양1구 

역) 1 25일 별세 ， 27일 장혜 

곁혼 

1 이정주 군(이은호 집사 최순복 집사의 
아들， 20교구)과 안윤정 앙(노정숙 타교 

전도사의 딸) 1 6월 6일(토) 12:00, 극동 
교회 81충 

2 안승균 군(안동회 집사 조욕회 집사의 
아들， 24교구)과 배수헌 앙(배옥성 씨 

김냥회 씨의 딸) /6옐 6일(토) 12:00 , 호 
텔리베라 3충 

3, 신원호 군(신선채 집사 이인숙 권사의 
아들， 10교구)과 김혜원 앙(김영호 타교 

안수집사 제 영주 타교권사의 딸) 1 6 
월 6일(토) 13:3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 
관3층거문고A훌 

4 최용훈 군(최영규 성도 강영회 집사의 
아들， 24교구)과 홍성미 앙(흥춘길 타교 

성도 깅혜경 타교집사의 딸) 1 6월 6일 

(토) 16:00, 오륜교회 1충 

(교육과정 :3주간， 장소 : 검훌리를) 

.CMTC(신교훌헌) 

시 간 6월 7일(다옴주일) 월 일 18:15- 19:15 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 19:30 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6월 14일(주일) 7 이상해 
18:15- 18:45 지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6 14 이보신 

19:10- 19:30 지15강 영성기도회 
21 박홍규 

시 간 6월 21일(주일) 

주낀흥헌 

교피쇼석 

견도 외장딘 g성흘린(회정 • 부피정 • 전도부장) 

일 시 : 31일(오늘) 15:1O~16:00 장 소 . 저11교육관 407.호 

접시꾀 부부연압 수련피 

일 )..1 :6월 5~6일 (5일， 금요친앙집회 후 출발) 징 소 : 충현기도원 
대 상‘ 안수집사 부부전원 

여톨게훌쩍교 교시강훌피 

일 시 :6월 7일(다음 주일) 12:10 ν13:50 장 소 . 저11교육관 507.호 
대 상 ‘ 제1교육위원회 교사 고등 사랑 , 에바다부 교사 

션교얻어 흘린 

일 시 매주일 15:00 
장 소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이호(캄보디아) 505호(네팔) 504호(우크리이내 

507호(몽골) 508.호(인도) 509호(라오스) 510호(베트남) 

흥톨윈 전도집피 

부 서 일 시 장소 

4교구 5월 31 일(오늘) 14:00 제2교육관 2층 A흘 

1 5교구 5월 31 일(오늘) 14:00 저12교육관 4층 

1 8쿄구 5월 31 일(오늘) 14:00 선교관 지하2층 메추라기흘 

24교구 5월 31 일(오늘) 14:00 제2교육관 3층 

청년2부 5월 3 1 일(오늘) 12:10 제2교육관 2층 

6교구 6월 7일(다음 주일) 14:00 저1 1교육관 501호 

6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주일예배 (징로) 찬앙예배 |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엔수집시‘징로) 

II 
김단용 추병창 박상대 임창식 윤해균 이규숙 김현미 
최세진 배춘식 이형수 신상수 최민석 키U서 o스ι 김현자 
바「 과 。시 「 지규성 전홍렬 이종석 이창회 전성실 τ 。r τ .J--

18:15-19:50 직무혼련 28 김구형 박성명 이상복 조증민 박덕양 최윤덕 김성자 홍점순 

새벽기도회 (6/1 - 6/7 ) 

1 (월) 3 (수 . I 4 (목 5 (금) 7(주일 )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이계인 이성진/채홍표 | 황진섭/정문호 | 유재진/박영섭 김창성/황순란 
온 3:1 - 1 0 설 교 본 문| 막 14 : 12 -2 1 옵 1 :15-21 온 1‘ 1-10 - 용 1:11-17 

예배 담당 (6/3 - 6/7) 

날짜 예 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6/ 3 
수요 I 성령과 거듭남(고전 12:13-27) 김생관 목사 최강전 박정인 나 속죄함을 받은 후(호산나 찬양대) 

수요II 예수밖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마 17:1 -8) 이재현 목사 박용현 정인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실로암 찬양대) 

6/ 5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탁정헌 예루살렘찬양대 /바이올린문수빈 / 테너 이정덕 

주일 I 너희 몸은(고전 6:19-20) 유현철목사 이순식 이상해 〈예배전찬양〉 

주일 II 너희 몸은(고전 6:19-2이 이희식 목사 정충신 김단용 우리 주 십자가 외 /클라리넷 강혜경(아멘 오케스트라) 

6η 
주일 m 너희 몸은(고전 6:19-2이 김성관 목사 정진호 추병창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외 / 소프라노 이은혜(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똥) 

주일 W 너희 몸은(고전 6:19-20) 박용현 목사 이재현 박상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외 /클라리넷 강혜경(아벤 오케스트라) 

주일 V 너희 몸은(고전 6:19-20) 안일찬 목사 김창성 임창식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바리톤 박성수(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주일찬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엠 5:18-21) 김성관 목사 강명구 윤해균 실로암찬양대 / 권사회 

제 1 048호 

關 충현기도의창 
“하냐닝 Þl여 냐훌 지쳐주소셔 내'1t 주께 피하냐이다” 

띠 6월 19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9년 제2차 청지 
기훈련(특별 기도， 녹 6:12)에 모든 성도틀이 참석하도 

록은혜를베풀어주소서 

딩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 :9)하게 하시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델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 한마음과한뭇{벌 2:잉이 되어 우리 교회를주님의 교 
회따 16: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전국일꾼이 양성(덤 
전 4:에되게하소서. 

딩 1 , 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토요웹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 
주로 영접하게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 
기선교(행 1:에에 모든 성도들이 '71는 선교샤 보내는 
선교사 (벨전 2:이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해l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36}를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거l 하쇄.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을복음의 도구로사 
용히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 
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g 띠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 
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Õ'I소서 

ll훌훌툴훌흘훌렐홈훌훨I표쯤-

톨밀꾀I훌i딛훌갱.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칩회 안내 (짧 031-766c5425) 

차 량 

[ 섬 기 는 분 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11 오전 9 :00 

m 오전 11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 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it. τ r:r 「a-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τ7- τ'g- 1 .!f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l 

'F% 2、.!f 오전 9‘ 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보」 양 U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 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1 중국어1 몽글어， 러시아어 ，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eαJ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때guage are avajlable at t때 티even Oclock 
Worship SEl에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허so avajlable at the 
One 0 ci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 (성인) 

탁아부 (주)오전 8:30-오후 6때 
선교관 1충 (금) 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 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 :30 제 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 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제 정2교진구위호원회 김익환 장 12교구 훈 이희식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충현기도원깅 진도위원 !113교육위원장 에빠부 제1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이총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깅단용 하총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찬앙위원징 22교구장 행정위원장 째엠위원 18교구장 • 5교구 2교구 18교구 펀집국 6교구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김철규 양태선 
기획위원 :::미。T닙~ 선교위원징 건축위원 짐번3부징 1교구 3교구 11교구 20교구 17교구 

황의만 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12교구집 제2교육위원징 23교구징 실로잉진S때징 시설잉신부장 대학부 4교구 외선부 22교구 23교구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윤요한 
↑1교구징 봉사위원징 예배위원장 제2교구위원짐 지랑E때부징 24교구 9교구 16교구 21교구 15교구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검근영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기획위원징 전도위원 건축위원징 19교구장 9교구장 정년1부 8교구 19교구 14교구 7교구 

정청길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김영은 이재현 이순식 안일창 송제호 김성현 
징언2부징 재정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기획위원 ~르。-님「 중등1부 고등부 중등3부 중등2부 

이탈옥 장철환A 김숭써서곤기 함철주 윤석민 김백만 김운창 

소년부장 새?덕등록실장 김A~A171 17교구징 예배위원 정년2부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 여전도사 
24교구장 제1교구위원징 앙로원추진위원 깅A’위원 유년부짐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영유초중되{실정 동산부징 1교구징 전도위원 예배위원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20교구징 이엔찬S때장 중등2부집 제1교육위원징 틱이부징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중등1부징 전도위원징 신교위서기 2과장 기브리엘진앙대짐 
4교구 20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이상석 오순도 양기순 김태식 김철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15교구징 외선부징 4교구징 당회부서기 16교구징 
양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이세영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엄 서명란 

10교구징 엉이부짐 감사위원징 유이부장 밸루O암!~때징 
칭년1부 24교구 1교구 23교구 13교구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조현영 차진회 이향란 

기도원부장 21교구징 고등부장 13교구장 5교구장 
고등부 교재연구 

조층민 이호일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 사랑부 지도 신범식 ·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8교구장 초등부집 유치부장 입마누엘진S때징 어 H따부징 

박광식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6교구장 14교구징 새7f즉뽑부징 청년1부징 정년e부장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운영 
박종율 
대희부징 · 선 교 사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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